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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국가 개황

일

반

위       치

면       적

기       후

인       구

수       도

민       족

언       어

종       교

：남미대륙 중서부

：1,099천 km
2
 (한반도의 5배)

：열대 (저지대), 고산 (고지대)

：10.4백만 명 (’10)

：La Paz (164만 명)

：케츄아족 (30%), 메스티조 (30%), 아이마라족 (25%), 백인 (15%)

：스페인어, 케추아어, 아이마라어

：가톨릭 (95%), 기독교 (5%)

정

치

독  립   일

정 치 체 제

국 가 원 수

의       회

주 요 정 당

국제기구가입

：1825. 8. 6. (스페인)

：대통령중심제

：Juan Evo Morales 대통령

：양원제 (상원 36석, 하원 130석)

：사회행동당 (MAS), 민족주의혁명운동당 (MNR), 사회민주세력당 (PODEMOS)

：UN, IMF, IBRD, IFC, IDA, OAS, IDB, WTO 등

경

제

화 폐 단 위

회 계 연 도

산 업 구 조

주 요 수 출 품

주 요 수 입 품

주요부존자원

경 제 적 강 점

경 제 적 약 점

：Boliviano (Bs)

：1. 1. ~ 12. 31.

：(’10) 서비스업 50%, 제조업 38%, 농업 12%

：(’10) 천연가스, 아연, 원유, 대두 

：(’10) 석유제품, 제지, 항공수송기, 자동차

：주석, 납, 아연, 천연가스

：광물자원풍부

：자본 ․ 기술 부족, 사회간접자본 미비

2 주요 사회 ․ 개발지표
평 균 수 명 66세 (’09) 1 인 당 G N I 1,630달러 (’09)

절 대 빈 곤 계 층 비 율 60% (’07) 1 인 당  C O 2  방 출 량 1,380kg (’07)

이동통신가입자수 (백명당) 72명 (’09) 도 로 포 장 률 7% (’04)

인터넷사용자수 (백명당) 11명 (’09) 1인당에너지소비량 (석유환산) 587kg (’08)

볼리비아 Republic of Boliv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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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주요 경제지표
경 제 지 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e 2011f

국
내
경
제

G D P 억달러 133 166 175 194 228

1 인 당  G D P 달러 1,352 1,656 1,708 1,858 2,143

경 제 성 장 률 % 4.6 6.1 3.4 4.0 4.5

산업생산증가율 % 5.7 1.1 10.6 2.9 4.0

국내총투자/GDP % 12.4 16.1 18.0 17.2 17.5

실 업 률 % 7.5 7.5 8.5 8.3 8.0

재 정 수 지 / G D P % 1.7 3.2 0.1 2.0 1.4

소비자물가상승률 % 11.7 11.8 0.3 7.2 10.0

대
외
거
래

환율 (달러당, 연중) Bs 7.85 7.24 7.02 7.02 6.99

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,591 1,993 813 896 935

    경상수지/GDP % 12.0 12.0 4.6 4.6 4.1

  상  품  수  지 백만달러 1,214 1,763 744 1,261 1,621

    상품수지/GDP % 9.1 10.6 4.3 6.5 7.1

    수  출 백만달러 4,458 6,527 4,918 6,291 8,118

    수  입 〃 3,244 4,764 4,144 5,030 6,497

  서 비 스 수 지 〃 -400 -517 -500 ‥ ‥

    수 입 (Credit) 〃 499 500 515 ‥ ‥

    지 급 (Debit) 〃 900 1,017 1,015 ‥ ‥

자 본 수 지 〃 385 380 180 ‥ ‥

    F D I 순유입 〃 359 509 420 ‥ ‥

외 환 보 유 액 〃 4,554 6,927 7,584 8,134 10,084

외
채
현
황

총 외 채 잔 액 〃 4,983 5,520 5,736 6,008 6,379

  단  기  외  채 〃 257 242 647 257 257

총외채잔액/GDP % 37.5 33.2 32.8 31.0 28.0

외채상환액/총수출 % 12.0 6.6 8.3 8.7 5.6

4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추이
평가기관 2008 2009 2010 2011

한국수출입은행 D2 D2 D2 D1

O E C D 7 7 6 6

S & P B- B- B B+

M o o d y ' s B3 B2 B1 B1

F i t c h B B B+ B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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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우리나라와의 관계
외교관계수립 1965. 4. 25. 수교 (북한과는 미수교)

주요협정체결 문화협정 (’71), 경제 ․ 기술협력협정 (’86), 투자보장협정 (’96),

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(’01), 외교관 ․ 관용사증면제협정 (’11)

가. 양국간 무역 현황
 ∙ 연도별 수출입규모

)구 분 (백만 달러) 2008 2009 2010 주요 품목
수  출 15 13 20 자동차, 농약 및 의약품, 무선통신기기

수  입 203 66 214 아연광, 기타금속광물, 목재류

 ∙ 주요 수출입품목
순
위 품 목 명 수 출 (백만 달러) 순

위 품 목 명 수 입 (백만 달러)
2009 2010 2009 2010

1 자 동 차 2 7 1 아 연 광 40 113

2 농 약 및 의 약 품 1 3 2 기 타 금 속 광 물 21 97

3 무 선 통 신 기 기 - 2 3 목 재 류 2 2

나.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
구 분 (천 달러) 2008 2009 2010 누  계

한국 → 볼리비아

볼리비아 → 한국

312

-

3,845

50

9,865

-

74,903

160

다. EDCF 지원현황
사  업  명 승 인 승인금액 (백만 달러)

고속도로 교량건설 사업 2000.  7 23.0

바네가스 교량건설 사업 2009. 11 64.0

합  계 41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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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정치상황 및 국제관계
• 정치상황

▶ 2009년 1월 자원국유화, 대통령 재임 등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12월에 

실시된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득표율 64%로 재선에 성공함.

▶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사회행동당(MAS)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

차지함으로써 향후 5년간의 임기 동안 에너지, 농업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중심으로 

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.

▶ 모랄레스 정권의 자원국유화 및 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야당과 부유층의 반발로 정치 

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.

• 국제관계
▶ 2008년 야당 보수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대사가 추방되고 안데안무역특혜법

(ATPDEA)의 면세 혜택이 2009년 이후 전면 중단되는 등 대미 관계는 악화 일로임.

▶ 베네수엘라와는 좌파 남미 동맹의 축을 형성하며 정치, 군사,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조

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▶ 볼리비아는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준회원국이자 안데스공동체(CAN)의 회원국

으로 브라질,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와 활발한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.

7 국내경제 및 대외거래 동향
• 국내경제

▶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해외근로자 송금감소로 2009년 성장이 

크게 둔화되었으나, 201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주변국들의 높은 경제

성장,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4%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 

▶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수입품 가격 하락,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

2003년 이후 최저치인 1%대 이하로 낮아졌으나,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

증가, 에너지보조금 삭감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7.2%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
• 대외거래
▶ 2010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

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, 해외근로자 송금감소, 외국인기업들의 배당송금 

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.

▶ 불확실한 투자법규와 에너지, 통신, 광업 등 주요 분야를 차례로 국유화한 정부정책으로 

인해 외국인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
